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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of Mountain> 캔버스에 유채 193.9×259.1cm 2024

염진욱의 작품은 묘사를 허락하지 않은 풍경 앞에서 그가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지각을 독특하게 표현한다. 본디 
사물의 형태와 색의 지각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게 하고, 
보는 주체와 보이는 객체를 선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염진욱의 
작품은 사물과 사물, 보는 이와 보이는 것을 미분화 상태로 
몰아가며, 우리의 지각 자체에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게 하기보다 ‘보는 것’ 그 
속에 있게 하거나,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한다. 염진욱은 부산대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국내외 10여 회의 개인전과 
3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은행, 부산시청,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베르제뮤지엄 등 
국내외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1 / 1


